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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6.11.(목) 「제6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 개요 >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➀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➁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 ➂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 (혁신성장반, 8명)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분과장), 구자현 KDI 연구실장,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최윤희 산업硏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 금번 회의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민관협력체 연구진
들이 참여하여 미래 기술·산업 혁신과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미래 기술·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혁신의 병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권오현 위원장은 정책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형평성 고려도 
중요하지만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중심의 자원배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 성장산업 및 경제안보·공급망 등 논의

 -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기술·산업 혁신전략 논의
 -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국제규범 설계 등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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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실패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층
에게는 실제 도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ㅇ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 지원정책 설계시 기존 제도에서 이미 
성장해 자리 잡은 기업군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군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고,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ㅇ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실장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규제·정책지원 등이 혁신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경제안보·공급망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규범과 표준 설계에 참여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참석자들은 미래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하였다.

□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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